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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애미 제인 레빗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발췌함

제 이름은 메리예요. 저는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래전에 걸으셨던 곳들을 직접 걸어 보며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베들레헴

우리가 가 본 특별한 장소 중 한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살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4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왔어요.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마구간이 있던 장소로 추정되는 자리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우리는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도 보았어요. 아직도 베들레헴 들판에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찬송가』, 128장)를 부르는데, 매애하는 양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노래를 부르며 느꼈던 기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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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걸으셨던 장소들에 대한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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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목자들”, “폭풍을 

잠재우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청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곳에서 저는 

정말 영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기분은 성스러운 일들이 이 

호수에서 일어났다고 말해 주는 듯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들을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같은 곳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갈 때면, 저는 초를 밝히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주위를 조용히 걸어 

보아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행복해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큰 도시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요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마태복음 21:1~11 참조)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매년 부활절을 앞둔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셨던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예수님에 대한 노래도 불러요. 어느 해에는 우리 가족도 다른 기독교인들과 

그 길을 같이 걸었어요. 자신의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전해져서 정말 멋진 시간이 되었지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